
KBS전주 방송77년 특별기획 <청년에게 말하다>

“상실의 시대, 지성이 청년에게 전하는...”

▢ KBS전주 방송77년 특별기획 ‘청년에게 말하다’ 강연 콘서트가 오는 10월 4일부터 KBS전
주방송총국 공개홀에서 열립니다.

▢ 21세기 최고의 자원인 청년. 그러나 취업난 등 불안한 현실로 청년들의 상실감은 커져만 
가는 상황입니다. 이들 청년에게 국내 최고의 지성들이 그들의 오늘을 위로하고, 새로운 내일
을 열어갈 수 있는 시대의 혜안에 대해 말하고자 합니다. 

▢ 이번 강연에는 이민화 카이스트 교수, ‘리딩으로 리드하라’ 의 이지성 작가, 강준만 전북대 
교수, 최재천 국립생태원장, 박재희 민족문화콘텐츠원장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이 시대를 대표
하는 명사들이 총출동합니다.

▢ 10월 4일 일요일 오후 3시, 이민화 교수는 ‘유라시안 네트워크와 청년’이라는 주제로 공유
와 개방을 모토로 한 미래사회의 창의성에 대해 얘기하며, 5일 월요일 저녁 7시에는 이지성 
작가가 ‘생각하는 인문학’을 주제로 자신을 들여다보게 하는 인문정신에 대해 말합니다. 그리
고 6일 화요일 저녁 7시에는 시대의 논객 강준만 교수가 ‘청춘의 키워드는 참여다’라는 주제
로 자본주의 정글에서 분투하는 청춘들의 오늘을 풀어냅니다.

 

▢ 10월 14일 수요일 오후 3시에는 최재천 국립생태원장이 ‘두 동굴 이야기’라는 제목으로 그
동안 잊고 지내던 자연과의 공생에 다시 한 번 주목하는 21세기 새로운 인간상으로 호모 심
비우스를 제시하며, 15일 목요일 저녁 7시 박재희 민족문화콘텐츠원장은 ‘인간의 문양을 찾아
서’를 주제로 고전에서 배우는 삶의 지혜를 통해 청춘의 내일을 준비하고자 합니다.

▢ 본 강연은 KBS전주총국 공개홀에서 열리며, 당일 선착순 무료입장하는 방청객들에게 소정
의 기념품이 제공됩니다.  문의 : KBS전주 TV제작부 063-270-7335, 7336


